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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실가스 배출감축 압력 가중된다!
선진국, 경제부담 우려 압력 … OECD 회원국이자 세계9위 배출국

한국은 개발도상국(Non-AnnexⅠ국가) 지위로 1993년 12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고 쿄토의정서 상 제1차 

의무부담에서도 제외돼 구속적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으나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참여 압력은 점차 가중될 

전망이다.

선진국들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등 주요 개발도상국에 대한 의무부담 참여 압

력을 가중시킬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. 쿄토의정서가 발효되면 제2차 의무부담이행기간(2013-2017년) 

중의 구속적 의무부담 압력이 예상되고 있다.

현재는 자체적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수립․시행, 국가보고서 제출 등 공통의무사항만 수행하고 있으나 한

국이 OECD 회원국이고 2000년 기준 CO2 총배출량 세계9위 국가이기 때문이다.

한국은 에너지․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94.1%를 차지하고 있

는데 2000년 배출비중은 에너지(83.5%), 산업공정(10.6%), 농축산(3.1%), 폐기물(2.9%)로 나타나고 있다.

1차금속, 석유화학, 석유정제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이 선진국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

로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은 한국 26.3%(2002년), 일본 16.8%(2000년), 미국 3.5%(2000년)로 나타나고 있다.

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비중(20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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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현실화되면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에너지․산업부문이 우선적으

로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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